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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지(24)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챔피

언십(총상금 130만달러)에서준우승했다

전인지는 21일(한국시간) 미국버지니아주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리조트리버코스(파716445야드)에서열린대회마지

막날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199타를 기록한 전인지는 에리야 쭈타

누깐(태국) 하타오카나사(일본)와함께치른연장첫번째홀

에서파를기록 나란히버디를잡은두선수에게밀려탈락했

다

대회우승은 2차연장에서버디를잡은쭈타누깐에게돌아

갔다

2015년 US여자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는이후 1년 8개월 사이에준우승만 6번 했다 또 투어

통산연장전전적도 3전전패가됐다

이 대회는 72홀 경기로 예정됐으나 악천후 탓에 54홀로 축

소됐다

2라운드까지 1타 차 선두였던 전인지는 3라운드 전반 9개

홀에서 1타를줄이는데그치면서쭈타누깐에게추월을허용

했다쭈타누깐은9개홀에서4타를줄였고 10번과 11번홀에

서도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전인지와 격차를 3타까지 벌렸

다 하지만 전인지가 13번 홀(파3)에서 7m 가까운 긴 버디

퍼트를 넣었고 쭈타누깐은 15번 홀(파5)에서 1타를 잃어 둘

의격차는 1타로좁혀졌다

그사이하타오카도 15번홀(파5)까지 4타를줄이며 14언더

파로쭈타누깐과공동선두에올랐다1타차공동 3위였던전

인지는 17번 홀(파3)에서 다시한번 6m 정도만만치않은거

리에서버디를잡아내며기어이선두자리를탈환했다

다만 15번 홀에서도 비슷한 거리의 버디 퍼트가홀을 돌아

나가는바람에 1타를더줄일기회를놓친장면이아쉬웠다

세명이치른 18번홀(파4) 1차연장에서전인지는약 5m거

리에서 버디 퍼트 기회를 잡았으나 공은 오른쪽으로 살짝 빗

나갔다 반면비슷한거리에서쭈타누깐의버디퍼트는홀안

으로떨어졌고 3m 가까운거리였던하타오카도버디를잡으

면서승부를 2차연장으로넘겼다

2차 연장에서는 쭈타누깐이 또버디를낚아 투어통산 8승

째를따냈다

2016년에이어 2년만에킹스밀타이틀을다시따낸쭈타누

깐은우승상금 19만5000달러(약 2억1000만원)를받았다

연합뉴스

우승 문턱서 또전인지 아쉬운 준우승
한국테니스의간판정현(20위한국체대)이메

이저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단식 본선 시드

를받는다

정현은 21일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단

식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와 같은 20위를 유지했

다이로써정현은27일개막하는시즌두번째메

이저대회프랑스오픈단식본선에서상위 32명에

게주는시드를사실상확보했다

올해 프랑스오픈 단식 본선 시드는 21일 자 순

위를 기준으로 상위 선수들에게 부여한다 세계

랭킹순으로시드를주는게일반적이어서정현은

이 대회에 불참하는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를

제외하고19번시드를받을가능성이크다

정현은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1월 호주오픈에

서 4강에진출하며한국인메이저대회역대최고

성적을수립했다

종전 기록은 1981년 US오픈 여자단식 이덕희

(65)와 2000년과 2007년 US오픈 남자단식 이형

택(42)의 16강진출이었다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시드

를 받는 정현은 지난해 프랑스오픈에선 32강에

진출했다

21일 자 순위에서는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1

주일 만에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2위로 끌어내

리고 1위에복귀했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지난주 18위보

다 4계단내려간 22위로급락해정현보다아래순

위에 자리했다 정현은 프랑스오픈에 앞서 20일

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개막한 ATP 투어 리옹오

픈(총상금 50만1345유로)에출전한다

이대회 4번시드를받아 16강에직행한정현은

2회전에서 질 시몽(75위프랑스)호르디 삼페르

몬타나(410위스페인) 경기승자를상대한다

연합뉴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국제펜싱연맹

(FIE) 월드컵단체전에서

시즌네번째우승을차지

했다

구본길김정환(이상국

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

(대전대) 하한솔(국군체

육부대)로구성된남자사

브르 대표팀은 20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서열린월드컵단체전결

승에서이탈리아를4541

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

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

회사상첫금메달을목에건남자사브르대표팀

은 20172018시즌 5차례월드컵중 4개대회에서

단체전 1위에올라세계최강의입지를지켰다

한국은 2위 이탈리아(340점)와큰 격차로세계

랭킹 1위(448점)를유지했다

오상욱은 개인전에서 유일하게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동료들과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한국은 8강에서 독일을 4536 준결승에서는

러시아를 4532로완파하고결승에오른데이어

세계 2위이탈리아와의맞대결에서도승리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플뢰레 국제그랑프리에

서는채송오(충북도청)가동메달을획득했다

채송오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생 모르 월드컵

동메달에 이어 6개월 만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했

다 연합뉴스

정현 한국인첫메이저대회시드배정

프랑스오픈 19번 시드가능성

왼쪽부터오상욱구본길김정환하한솔 국제펜싱연맹제공>

한국펜싱남자사브르대표팀시즌네번째우승

LPGA 투어킹스밀챔피언십

3명과연장접전끝공동 2위

태국에리야쭈타누깐우승

전인지


